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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5.8.6.(美 현지시간), 美 CFIUS1)는 ’24년 연례보고서2)에서 현장방문, 미신고 거래 
조사 등 사후 감독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

   - 완화 계약 준수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건수는 79건으로 전년(43건)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고위 임원 면담·기록 검토·접근통제 점검 실시

   - 미신고 거래와 관련하여 98건을 검토하여, 76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여 이 
중 12건은 신고를 요구한 바 있음.

 ㅇ 또한, CFIUS 정식신고 심사 건수는 총 209건으로 전년(233건)대비 일부 감소했으
며, 對美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3)

     * 단, 약식신고(Declaration)는 총 116건으로서 ‘23년 대비(109건) 약 6% 증가

   - 중국은 ’24년에도 CFIUS에 가장 많은 신고를 제출한 국가(12%, 26건)이며, 이후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11%(23건)을 차지함

 ㅇ CFIUS는 美 민감 기술 기업 관련 150건의 인수 거래를 검토했으며, 이 중 24건은 
일본, 20건은 프랑스, 16건은 중국이었음

   - 대부분은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제조" , "조립 금속 제품 
제조" 부문에 집중해 있음

□ 주요내용

1  약식신고(declaration)는 전년 대비 증가 (‘23년 109건 → ’24년 116건)

 ㅇ (신고 건수) 약식신고가 최초 도입된 ’18년부터 ‘21년까지 약식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다 ’22년부터 감소 후 ’24년 다시 증가

1)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s States;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
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미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원회 성격을 띠는 CFIUS는 미 재
무부 장관을 수장으로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16개 부처로 구성됨

2) CFIUS는 매년 CFIUS의 활동과 업무 결과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3) ‘24년 對美 외국인 직접투자는 ’23년 1,760억 달러에서 ‘24년 1,510억 달러로 감소 (美 경제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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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일) 신청에서 접수까지 평균 4.2일 소요, 심사완료까지는 평균 30.1일 소요 
(심사 완료 후, 사안에 따라 추가 검토 진행)

< 2018년~2024년 약식신고 통계 >

연도 약식신고 심사종료 보류 정식신고 요구 강제 재신고* 승인거절 철회

2018 20 2 12 5 0 0 1

2019 94 35 32 26 0 0 1

2020 126 81 16 28 0 0 1

2021 164 120 12 30 0 2 0

2022 154 90 14 50 0 0 0

2023 109 83 6 20 0 0 0

2024 116 91 7 17 0 0 1

총계 783 502 99 176 0 2 4

 * 신고자가 승인거절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재신고 조치 가능

< 최근 3년간 약식신고 세부 분야 통계 (상위 10개) >

3자리 NAICS4) 범주 4자리 
NAICS 4자리 NAICS 사업 분야

약식신고(Declarations)
2022 2023 2024 계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5417 과학 R&D 서비스 15 12 6 33

장비 2211 발전,송전,배전 15 6 10 31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5413 건축,공학 서비스 6 6 10 22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5415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3 6 9 18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3345 측정, 전자의료, 제어 장치 
제조 4 8 4 16

운송장비 제조 3364 항공제품 제조 6 8 2 16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3344 반도체 제조 6 4 4 14

퍼블리셔 산업 5112 SW 퍼블리셔 8 3 1 12

금속제품 제조 3329 기타 금속제품 제조 6 1 3 10

부동산 5311 부동산 임대 5 0 2 7

4) 북미 산업분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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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승인비율) 추가 검토 없이 통과되는 승인율은 ‘21년까지 증가하다가 ‘22년부터 감소 
후 ’24년 다시 증가

     * 승인된 약식신고는 CFIUS가 해당 거래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추가적인 조치나 정식신
고없이 해당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의미함

 ㅇ (투자국) ’24년 일본이 1위(16건), 캐나다가 2위(11건)이며, ‘22~’24년 중에는 캐나
다(46건, 11.6%), 일본(45건, 11.4%) 순임.

< 2022년~2024년 약식신고 투자국 (발췌) >

국가 2022 2023 2024 계
캐나다 22 13 11 46
일본 18 11 16 45
영국 10 10 9 29

프랑스 9 11 9 29
독일 15 6 8 29
한국 13 7 4 24
호주 6 7 4 17
UAE 7 2 7 16

2  정식신고(notice) 심사 건수는 감소

 □ 전체 통계

 ㅇ CFIUS가 심의대상 거래로 판단한 건수는 총 209건임(철회후 재신고 건수도 포함).

   - 1건은 CFIUS에 의해 거절되었고, 2건은 대통령 결정, 철회5) 49건(이중 42건은 
재신고되었으며, 31건은 ‘24년, 11건은 ’25년 접수)

   - (부동산) 209건 중 3건이 부동산 거래

   - (위험완화) 16건에 대해 위험완화계약 체결 후 승인, 철회 1건에 대해 위험완화계
약 체결, 그 외 철회 6건은 승인시 조건 부과

5) 정식신고의 철회는 CFIUS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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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10년간 심사건 중 “검토 중 철회”된 건은 1% 미만(19건), 55%(1,214건)가 
조사단계로 진행, 22%(488건)가 “조사 중 철회”

 ㅇ 신고 초안 제출 후 서면의견 제공까지 평균 6.5일 소요(법상 10일 내), 검토 또는 
조사 종료까지 각각 평균 46.5일, 87.5일 소요

< 2015년~2024년 정식신고 통계 >
연도 신고건수 검토 중 철회 조사건수 조사 개시후 철회 대통령 결정
2015 143 3 67 10 0
2016 172 6 79 21 1
2017 237 4 172 70 1
2018 229 2 158 64 1
2019 231 0 113 30 1
2020 187 1 88 28 1
2021 272 2 130 72 0
2022 286 1 163 87 0
2023 233 0 128 57 0
2024 209 0 116 49 2
총계 2,199 19 1,214 488 7

□ 사업부문별 통계 (‘15~’24년)

 ㅇ ‘15~’24년간 80% 이상 신고건(⾮부동산)이 아래 표의 4개 분야에서 신고되었고, 이 
중 금융과 정보,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음.

     * 2021년부터 동 분야가 과반 차지

< 2015년~2024년 정식신고 분야 통계 (수치) >
연도 금융, 정보, 서비스 제조 채굴, 장비, 건설 도매 및 소매 무역, 운송 계
2015 42 (29%) 68 (48%) 21 (15%) 12 (8%) 143
2016 68 (40%) 67 (39%) 18 (10%) 19 (11%) 172
2017 108 (46%) 82 (35%) 28 (12%) 19 (8%) 237
2018 86 (38%) 80 (35%) 47 (21%) 16 (7%) 229
2019 89 (39%) 102 (44%) 21 (9%) 19 (8%) 231
2020 80 (43%) 67 (36%) 21 (11%) 19 (10%) 187
2021 147 (55%) 74 (28%) 33 (12%) 12 (5%) 266
2022 149 (52%) 84 (29%) 36 (13%) 16 (6%) 285
2023 115 (50%) 68 (29%) 26 (%) 22 (10%) 231
2024 109 (53%) 68 (33%) 15 (7%) 14 (7%) 206
총계 993 (45%) 760 (35%) 266 (12%) 168 (8%)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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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24년 정식신고 분야 통계 (그래프) >

< 최근 3년간 정식신고 세부 분야 통계 (상위 10개) >

사업 분야 NAICS
코드

정식신고 건
2022 2023 2024 계

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5417 26 25 10 61
발전, 송전, 배전 2211 24 20 11 55

SW 개발 5112 20 19 13 52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5415 15 11 26 52

반도체 제조 3344 14 16 4 34
건축 및 관련 서비스 5413 8 8 10 26

측정, 전자의료, 제어 장치 제조 3345 12 4 6 22
경영, 과학, 기술 컨설팅 5416 10 7 5 22

항공 제조 3364 10 4 6 20
통신장비 제조 3342 5 7 4 16

< 최근 3년간 정식신고 투자국 통계 (상위 10개) >
국가 2022 2023 2024 계
중국 36 33 26 95

싱가포르 40 19 14 73
UAE 11 22 21 54
일본 15 15 24 54
영국 23 19 10 52

캐나다 23 16 12 51
프랑스 14 9 25 48
독일 13 14 12 39
한국 16 10 4 30

이스라엘 10 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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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상위 투자국의 4대 투자분야 해당 건수 (상위 10개국 대상) >

국가 금융,정보,서비스 제조 채굴,장비,건설 도소매 무역,운송 계
중국 62 19 4 9 94

싱가포르 57 8 1 7 73
UAE 41 5 4 4 54
일본 22 23 5 4 54
영국 30 17 2 3 52

캐나다 23 11 12 5 51
프랑스 18 19 5 6 48
독일 13 18 7 1 39
한국 18 11 0 1 30

이스라엘 8 11 7 1 27

3  완화 조치 부과와 사후 감독 활동 강화

 □ 완화조치

 ㅇ (완화조치 부과) 2024년 총 25건의 정식신고에 대해 위험완화 조치 및 조건 부과(총 
정식신고의 12%)

   - (심사 종결) 16건에 대해 위험완화계약 체결 후 심사 종결(6개 부처가 정부측 계약
당사자로 참여)

   - (철회) 1건의 철회된 신고에 대해 위험완화계약 체결(2개 부처가 계약당사자로 참
여), 6건의 철회된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 1건에 대해서 “검토(review)”과정에서 임시 위험완화 조치 부과

   - 1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래를 금지하고 특정 부동산의 처분 명령

< 2024년 주요 완화조치 및 조건 >
Ÿ 특정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자산 또는 기술 정보의 이전 또는 공유를 금지하거나 제한
Ÿ 미국 정부 또는 그 계약업체와의 기존 또는 미래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 및 조건 수립
Ÿ 특정 기술, 시스템, 시설, 프로젝트 또는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승인된 자로 제한
Ÿ 컴퓨터 네트워크가 분리되도록 보장
Ÿ 특정 시설, 장비 및 운영이 미국 내에만 위치하도록 보장
Ÿ 데이터 저장 위치 변경시 미국 정부에 사전 통지하고 승인받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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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정 인력의 채용을 제한
Ÿ 외국 영향력을 제한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내 보안 위원회, 투표 신탁, 기타 메커니

즘을 설립하는 것, 이에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보안 책임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관
찰자의 임명, 보안 정책, 통신 정책, 연간 보고서, 독립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

Ÿ 외국인이 미국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에 보안 담당자, 제3자 모니터, 또는 관련 미국 정부 
기관에 사전 통지 및 승인을 받는 것

Ÿ 제3자 모니터, 제3자 감사인, 보안 담당자, 보안 책임자와 관련된 잠재적 이해 충돌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 시 CMA에 공개

Ÿ 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전 제3자와 계약을 검토 및 승인 절차 마련
Ÿ 특정 국가의 개인과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사전 통지
Ÿ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에 대한 보고 의무 설정
Ÿ 미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통신 제한
Ÿ 미국 정부에 대한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치, 특정 사업 결정 전에 통지 및 협의, 그

리고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을 철수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정부의 특정 권리의 보존
Ÿ 미국 정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보 문제가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회

의 수립
Ÿ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승인된 업체로 제한되도록 보장
Ÿ 외국 인수자가 소유권 또는 권리를 증가시키는 경우 관련 미 정부 기관에 사전 통지 및 승인
Ÿ 외국 인수자가 미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매각시 지원하며, 해

당 포기 또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 사후 감독 활동

 ㅇ (사후모니터링) 2007년 이래 CFIUS 모니터링 기관*이 위험완화조치를 지속 모니터
링하며 그 결과를 CFIUS에 보고

     * CMA(CFIUS Monitoring Agency) : 2019년부터 재무부 및 재무부가 지정하는 기관

< 완화 조치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 도구 >
Ÿ 초기 '킥오프' 회의 : 모니터링 팀을 소개하고 준수를 위한 최선의 실천 방법을 논의하며 

해석상의 질문을 해결
Ÿ 특정 완화 조치에 맞게 맞춤형 세부 준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
Ÿ 관련 모든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Ÿ 기업들이 CMA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제출토록 함.
Ÿ 실제 또는 의심되는 위반 사항에 대한 CMA에 대한 보고;
Ÿ CMA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Ÿ 내부 보안 및 준수 담당자와 제3자 모니터링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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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평가 및 집행) ‘24년 말 총 242건의 완화계약 및 조건이 모니터링 대상이며 4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25건이 종료됨.

   - 총 79건 현장방문6), 완화계약 위반 4건 벌칙 부과, 신고시 중대한 정보 오기 1건
에 대해 벌칙 부과, 2건의 미신고 거래에 대한 조치

     * ’24년 수천건의 미신고 거래를 조사하여 질의대상 후보 98건을 선별하였고, 76건에 대
해 공식질의하여 이 중 12건은 신고 요구함. 요구 전 자발적 신고한 5건도 있음.

4  민감기술 투자 검토

 ㅇ 연례보고서는 민감기술 투자 관련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나, 안보 관련 
기관의 상세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업이 조율된 전략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외국 정부에 의해 지시되거나 직접 지원된 산업 스파이 활동이 미국 민간 기업을 대상으
로 핵심 기술과 관련된 상업적 비밀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제1758(a)조에 규정된 부처간 협의에 따라 식별하도록 
CFIUS 의장이 추천한 기술에 대한 설명

6) 고위임원 및 담당자 면담, 기록 및 시스템 점검, 물리적 및 논리적 접근 통제 확인 등 수행, 위반 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부과 및 필요시 민사벌금 부과

Ÿ 접근 및 검사 권한 확보
Ÿ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기업 준수 심사
Ÿ 제3자 감사
Ÿ 이상 또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시정 조치 부과 : 필요시 

CFIUS에 벌금 부과를 권고하거나 해당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개시하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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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민감기술 관련 인수대상기업 분야 >

< 2024년 민감기술 관련 인수국 (상위 10개) >

국가 건수 (약식 및 정식 신고)
일본 24

프랑스 20
중국 16
독일 14
UAE 14
영국 13

이스라엘 10
스웨덴 10

네덜란드 9
캐나다 8

□ 시사점7)

 □ 약식 신고(declaration)의 적극적 활용 필요 

 ㅇ 美 약식 신고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약식 신고 건수는 ‘24
년 4건으로 ‘22년 13건, ’23년 7건에 이어 감소추세임. 

7) 본고의 시사점은 고려대학교 조수정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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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약식 신고는 심사소요기간이 30일 이내로 짧고 그 승인율이 높으며(‘24년 78%, 23년 
76%),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 약식 신고를 CFIUS 절차를 밟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
식으로 여겨 활용중8)인 바*, 우리나라 기업도 동 약식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24년 기준으로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순으로 약식 신고 제출

   - 특히 ’25.2.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서는 투자를 촉진하는 Fast Track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9)한 바 있는데, 이미 
Fast Track 역할을 하고 있는 약식 신고를 보다 더 간소화할지, 아니면 약식 신고 
외의 새로운 트랙을 마련할지 여부 모니터링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4.8. 외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신고 
전에 안보 심의 해당 사항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산업부에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됨. (시행령 제5조의 2)

     * 30일 이내에 산업부는 답변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음

   - 동 절차는 CFIUS의 약식신고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로, 국내 외투 안보 
심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정식 신고(notice)의 향후 추세 

 ㅇ 전체적인 정식 신고(notice) 심사가 감소된 것은 전반적인 對美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의 정식 신고 역시 24년 4건으로, 22건 16건, 23
년 10건에 비해 낮은 숫자임. 

   - 미국은 2월 발표한 美 우선 투자정책(American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
(memorandum)를 통하여 CFIUS의 권한 강화를 지시한 바 있어 투자심사 검토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심사 건수가 장기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5.7. 일본, EU,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각 5,500억불, 6,000억
불, 3,500억불의 對美 투자(융자, 보증 포함)를 약속하면서, 관련 심사건수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

8) White&Case, “CFIUS 2024 Annual Report Key Takeaways”, 2025.8.9.
9) 오정미, “美 트럼프 대통령, Inbound & Outbound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지시”,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

2025-21호, 무역안보관리원, ‘25.2.26.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음: Sec 2 (c)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an expedited “fast-track” proces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o facilitate greater 
investment from specified allied and partner sources in United States businesses involved with 
United States advanced technology and other importa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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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화 조치 부과의 감소

 ㅇ 위험완화계약을 통한 조건부 승인은 ‘24년 16건으로 총 전체신고 중에서 9%에 불과
함. 이는 ’23년 21%, ‘22년 23%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임. 

   - 미국은 美 우선 투자정책 각서(’25.2.)에서 적대국으로부터의 투자 관련 위험완화계
약을 하지않겠다고 적시한 바, 금번 연례보고서에서의 위험완화계약의 감소는 동 
각서에서 나타난 CFIUS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10)

 ㅇ 우리나라도 외촉법 제28조 5호상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부 
투자 허용 제도가 있음. 

   - 특히 ’24년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둔 바,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허용 시 특정 사업 부분의 분리 매각이나 보
안 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금번 CFIUS 연례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건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도 조건부 투자허용 조치 시 적절히 활용 필요  

 □ 사후 감독활동의 강화 

 ㅇ ‘24년에는 완화계약 위반 관련 4건의 벌칙 부과가 있었음. 24년 재무부는 CFIUS 
권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여, △허위 진술 또는 주요 기재를 누락하거
나, △의무적 신고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 위험완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당 과징금이 최대 $250,000에서 $5,000,000로 대폭 인상함

   - 동 규정이 ’24.12.26. 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향후 CFIUS의 사후 감독, 집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우리나라도 미국의 CMA와 같이 안보심의 조건부 투자허용 조치를 지속 모니터링하
고 집행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끝.

10) White&Case, “CFIUS 2024 Annual Report Key Takeaways”, 2025.8.9.


